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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의 눈

마르코복§• 5,쓰 -와

1. “눈은 마음의 창，’

“눈은 마음의 창”이라고 말한다. “창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

바라보는 안경이다. 집 안에 “창”을 통하여 ‘'밖의 세상”을 바라본다. 

그리고 집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“창”을 통하여 “방 안”을 들여다 

본다. 이렇게 “창”은 "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”의 교차점이며， ‘*밖의 

세계”와 “안의 세계”가 함께 담겨져 있는 곳이다. “눈은 마음의 창이 

다 .” 이 말을 통하여 볼 때，사람의 눈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외부 

의 세계의 교차점일 뿐만 아니라,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 모두가 

담겨져 있는 곳임을 알게 된다.

2. 눈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

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눈을 마주할 수 있다. 그것 

은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도상에서 이루어진 사건 속에 자리한 

다.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길을 가는 중이었는데，혈루증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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앓고 있는 한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다. 이것을 느낀 예 

수는 무리를 “둘러보시면서” 그 사람을 찾는다. 이 때에 예수의 눈과 

주친 그 여인은 그만 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버렸다. 그것은 죄송 

한 생각 때문이었을까? 아니면 눈이 마주침으로써 기적이 일어났기 

때문인가? 예수는 “여인아!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. 평안히 가라. 

그리고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！”고 한다. 그를 힐난하는 제자들의 

태도와 너무나 대조적인 조용한 데서 들리는 사랑의 계시 같은 목소 

리었으리라.

예수의 이야기 중에서 이와 대조되는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 

다. 그것은 예수를 부인한 다음의 베드로와 배신당한 예수의 눈이 마 

주칠 때다. 그 때에 베드로의 눈은 어떠했고, 예수의 눈은 어떠했을 

까? 베드로는 눈을 곧 내리깔았을지 모르나. 예수의 눈은 불쌍히 여 

겨서 고인 눈물로 차 있었으리라.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경우는 여러 

가지 사건이 일어난다. 어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일생을 결정하는 

경우가 많다. 보통 때에는 웃음으로 얼버무리던 사람도 단 둘이 마주 

해서 눈을 똑바로 보면 갑자기 당황해 한다. 경우에 따라서 미소짓는 

눈이 심각해지다가 마침내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고，이름모를 눈물 

이 가리워 앞을 못보는 경우도 있다. 앓고 있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

눈，안과 의사로서 눈병을 앓는 자기 아이의 눈을 보는 눈，그것은 둘 

로 나원다. 의사의 눈으로 병난 눈을 보는 눈과 아버지의 눈으로 아 

들의 눈을 보는 눈으로 나윈다. 그들이 교차되어 결국 그는 냉정하게 

의사의 눈을 관철하지 못한다.

3. 예수의 눈

그렇다면 이 여인을 보는 예수의 눈은 이 때 어떤 눈이었을까? 

어떤 눈이었기에 부정하다고 소외된 이 여인에게 예수 자신의 새로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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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아가게 했 

을까? 예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?

첫째는， 참 눈을 찾아내는 눈이다. 예수는 그 많은 눈 중에서 

그 여인을 찾아냈다. 무심코 또는 대주에 휩쓸려 예수를 둘러싼 그 

히멀건 눈들 중에서 간절함，동경, 희열, 사랑이 담뿍 담긴 눈이 있었 

고 그는 그 눈을 곧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. 그리고 이때의 예수의 눈 

은 앓고 있는 어린 자식을 응시하는 어머니의 눈이요，눈병 앓는 자 

식의 눈을 고치려는 의사의 눈이었으리라.

이 환상은 근거 없지 않다. 여기 둘러본다 (Tre〇 L(3Xei|;a(ievo?) 란 

말이 두 번 나온다. 이 표현은 마르코복음에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6 

번이 예수의 행태를 나타낸다. 이것은 “두루 살핀다”는 뜻을 갖는 말 

이다. 그럼으로써 예수는 사람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킨다. 그 

리고 이 단어에는 ‘둘러본다’ 라는 뜻 외에도 또 ‘주시한다’ 는 말이 함 

께 들어가 있다. 이렇게 예수는 두루 살피면서 주시한다. 또한 우리 

말로는 ‘똑바로 본다’ 라는 뜻의 e내 Xei|;a? 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 

온다. 가령，부자 청년에게 e|i |3Xei|)as•(눈여겨보시고)，예수를 부정한 

베드로를 마 한 다 는  등 “집중해 본다”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.

이렇게 예수는 정말 “모든 것을 둘러보신 이”이다. 그는 모든 

것에서 그 마음을 읽고，그 뜻을 읽었으며，또 우리 시선을 그리로 돌 

리게 한다. 즉, 그는 그의 눈을 통하여 자신의 세계를 보게 만드시며， 

또한 그의 눈을 통하여 세계를 보게 만드신다. 그의 눈은 세밀한데 

머문다. 특히 비유들을 보면，생활 자체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예수를 

발견할 수 있다. 그의 눈은 생활 전체의 모든 면을 세밀하게 보고 있 

다. 예를 들자면，고기 잡는 어부의 경우, 그물에 걸린 것을 가려내는 

것을(마태오) 세밀하게 묘사한다. 또 농부가 씨 심는 것，가라지에 대 

한 걱정， 그리고 열매맺지 않는 무화과에 대한 농부의 분노와 참음 

(마르코), 또 저절로 자라는 씨에 대한 농부의 감격 (마르 12,24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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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통하여 예수의 눈이 얼마나 세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

나타낸다.

또는 예수의 눈은 인간사에 함께 하는 눈이다. 기쁜 마음，악타 

까운 마음，애절한 마음에 대한 예수의 관심이 이러한 예를 잘 드러 

낸다. 돈 한 푼 잃은 여인의 안타까움과 그것을 찾은 기쁨，보화를 발 

견한 한 사람의 마음, 돌아온 아 !•을 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, 신랑 

과 함께 있는 친구의 기쁨(마태 25)，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과부의 

마음 등은 예수가 인간사의 희노애락에 대해 세밀히 보고 있었음을 

알려 준다.

또 사회관계에 대하여서도 예수는 그 예리함을 드러내고 있다. 

유대 종교지도자들，소외된 자들，불의한 청지기의 관계, 고용관계에 

서 불평하는 노동자의 관계를 주시하며 매서운 시비를 가린다. 이런 

것들은 예수가 넓게, 깊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.

그러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눈은 어떤 눈이었는가? 그 

러나 유감스럽게는 성서 기자들은 예수의 외모에 대해서 단 한 마디 

도 말하지 않는다. 그것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으나 만약 성서 기자 

가 그의 눈에 대해서만은 언급했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데 얼마 

나 도움이 되었을까! 그는 그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

보았으니 예리했으리라.

둘째로 그는 사물，사건 자체에서 하느님의 뜻과 역사적인 미래 

를 본다. 농부，시，어부，돈 찾은 여인, 보화 찾는 자，탕자의 비유 

에서 하느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본다. 그는 꽃 한 포기, 새 한 마리 

에서 하느님의 뜻을 본다.

4. 끝말一우리의 눈

나는 조용히 성서에서 예수의 시선을 생각하다가 그의 눈이 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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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들이 뒤따르는 것 같다. 그 어느 구석도 그의 눈이 가지 않는 데가 

없다. 그의 눈은 우리들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

두루 살피고 있다.

그리고 이 눈은 우리에게 책망한다. “무얼 보려고 들에 나갔느 

냐? 왜 천기를 구별하면서 너희들의 세대는 구별할 줄을 모르느냐?" 

그리고 우리에게 그는 다른 눈을 뜨라고 한다. 저 백합을 통하여 하 

느님의 품을 보는 눈을, 이웃의 일그러진 모습 안에 담겨진 하느님을 

보는 눈을，이 역사를 통하여 일구어 나가시는 하느님의 힘찬 행진을 

보는 눈을, 그리고 그 행진의 선두에 서서 앞장서 나가시는 예수와 

마주 맞출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, 그 눈을 뜨라고 한다.

우리들이 벌써 서로와 눈을 맞추어 온 지도 어언 17년이 흘렀 

다. 그간 우리들의 눈맞춤이 서로에게 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 

가 되고，그 눈맞춤을 통하여 예수와 눈맞추려는 노력을 쉼 없이 하 

여 왔는지를 생각할 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.

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비비고 눈떠야 하겠다. 그리고 

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. 그 기도는 첫째로 이제 이 주 

님의 눈을 내 생활에서 찾아 그것을 보는 눈을 뜨게 해 달라는 것이 

어야 하리라. 둘째，우리는 이 민족이，이 역사의 눈이 되어야 한다. 

아집에서 해방된 맑은 눈으로써 다시 이 민족과 역사를 책임지고자 

하는 주인된 눈이 되도록 해 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. 셋째, 우리 

는 한 사람，한 사람의 참 기쁜 것과 슬퍼하는 데를 보는 눈을 구하 

자. 보이지 않는 사람과 눈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 

는 하느님과 눈맞출 수 있겠는가!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

서로 눈맞추어 이것을 위해 기도하자!


